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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, 식품첨가 아질산염 잔류량 최대
환경운동연합, 유가공품 함유량 조사 … 면담요청 거절로 도덕성 흠집

시중에서 유통되는 떡갈비, 동그랑땡 등 육가공품에 함유된 아질산염 잔류량이 제품에 따라 최고 12배 차이

가 나며, 특히 CJ가 생산한 제품에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서울환경운동연합이 10개 식품 생산기업의 40개 육가공품에 함유된 아질산염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, 잔류량

이 가장 많은 제품(0.057㎎/ｇ)과 가장 적은 제품(0.0047㎎/ｇ)의 차이가 12배로 나타났다고 5월24일 밝혔다.

서울환경연합은 잔류량이 많은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CJ 제품이 4개로 가장 많았고 검사 대상에 포함된 J

의 제품 5개의 평균 잔류량(0.046㎎/ｇ)이 전체 검사 대상 평균 잔류량(0.031㎎/ｇ)의 1.5배에 달했다고 주장했

다.

아질산염은 육가공제품에 붉은 색을 띠게 하는 발색제로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나 발암성 

여부로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, 과다 섭취하면 혈관 확장, 헤모 로빈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

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서울환경연합은 체중 20㎏의 어린이가 아질산염 잔류량이 많은 제품 한 조각(25ｇ)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

(WHO)가 권고한 1일 섭취 최대허용량(㎏당 0.06㎎)을 넘는다고 밝혔다.

또 검사 품목이 모두 아질산염 기준치를 충족시키지만 제품마다 잔존량 차이가 커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

움이 되도록 아질산염 사용량을 표기하고 1일 섭취 최대 허용량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 기준을 만

들 것을 촉구했다.

이와 함께 유기농 직거래 단체와 함께 아질산염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, 5월24일 

CJ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해당 육가공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기로 했

다고 밝혔다.

한편, 환경운동연합 측은 “CJ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적인 기준을 지켰으니 소비자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

는 대답을 들어 식품 제조기업으로서의 도덕성이 의심된다”고 지적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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